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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 대중매체(언론)모니터링 결과 발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대중매체에서 한국어 습득, 한국법, 한국문화 적응만을 강조하는

일명 “동화주의” 표현들을 발견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 활동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2019년 5월 ~ 9월, 신문 방송 12개 매체, 종편4사, 13개

시사 대담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을 모니터 하였다.

□ 인권보도준칙에서는 언론의 의무로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 중심

보도를 자제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어 언론을 포함한 대중매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ㅇ 비단 극단적인 비난과 비판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다 됐네”, “이 정도는 먹어야 한국사람이지”라는 식의 발언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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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흡수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내용”에 대한

모니터결과신문 10건, 방송은 17건, 종편 4사는 14건, 예능프로그램에서는

26건(선주민 17건, 이주민 9건)으로 나타났다.

ㅇ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E 신문 기사에서 모친의 초청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지 4년이 된 A씨를 인터뷰를 하며, 제목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거듭날게요”라고 썼으며 기사의 내용 전반에서

동화주의 시각을 짙게 드러냈다. 기사 본문에서 “상금은 아직 손도

대지 않고 놔뒀는데 한국 아이들처럼 멋진 옷을 사고 싶다”는 표현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는 동화주의적 표현으로 A씨를 대상화하고

한국을 그의 출신 국가보다 우월한 것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D신문매체는 기사 부제에서 순우리말을 잘 알고 있다는 이주민에게

“대단하다 못해 대견하기까지 하다”는 표현을 썼다. 기사내용에선,

“이게 뭐냐” 같은 혼잣말도 한국어로 할 때, 본국에 간 지 이틀 만에

고등어조림이 그리워질 때, ‘내가 한국사람이 다 됐구나’라고 느낀다고

했다며 “한국사람 다 됐다”같은 한국사회에 동화된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다.

ㅇ 또 다른 매체인 방송인 예능에서 사용된 동화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 국밥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MC와 패널들이

“OOO은 한국인이야, 국밥 좋아하면 끝난 거야”라고 말한 부분이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칭찬할 거리로 여긴다.

□ 대중매체 모니터링에서는 특히 이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진행하였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을 한 이주민의

옷차림에 대해 두 할머니가 앉아 있는 장면에서 “여기 한국 맞지?”,

“이거 꿈이야!”라는 자막을 썼다. 이 화면에 대해 며느리를 한국문화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느낌을 주며 어르신 문화에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하며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동화주의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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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매체(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한국인이 이주민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타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좀 더 나은 미디어 환경이 되리라

기대한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뉘앙스의 표현은 글로벌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라며 “어느 민족의

문화든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한국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문화만을

강요하거나 한국문화가 우월하다는 식의 표현이 자제되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